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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뇌혈관내수술 인증병원으로 지정

대한내혈관내수술학회가 6월 27일 발표한 ‘제1회 뇌혈관내수술 인증제’ 최종 결과에서 신경외과 

박재효, 김병철 교수가 뇌혈관내수술 전문가로 인정 받았다. 대형병원이 밀접한 경기 고양시

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유일하게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뇌혈관내수술 인증제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나라 뇌혈관내수술에 대해 표준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뇌혈관내수술이란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한 혈관조영술로, 혈관 내에 미세도관을 삽입해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다.

제1회 인증평가 결과를 보면 기관별로는 전국 55개 병원이 인증 획득에 성공했고, 개별평가에서

는 125명의 전문의가 뇌혈관내수술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02 소화기내과 전임의 이창근, ‘best poster award’수상

소화기내과 이창근 전임의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소화기항암학회 국제심포지엄

(1 st international symphosium of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cancer ,2013)에서 “The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modality of esophageal neuroendocrine 

tumor in Koreal: nationwide multicenter study” 논문으로 

‘best poster award’수상했다.

05 동국대학교병원,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병원은 6월 28일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과 인체조직기증문화 활성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체조직기증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미디어 홍보매체 설치 및 공동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양 기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인체조직이식재 공급과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03 힐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년 Happy Hospital Season6 캠페인” 실시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013년 Happy Hospital 

Season6 캠페인을 동국대학교병원 1층 전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힐링 캠페인”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병원의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병원 만들기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캠페인은 ▲1.3.3.힐링타임 ▲내 마음의 힐링다트왕 대회 ▲

추억의 게임 ▲힐링핸즈 ▲캠페인 리더 ▲한방차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내원객의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다.

04 ‘동국대학교 자산경영 CEO/최고위과정 4기 원우회’ 
동국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돕기 후원금 전달

동국대학교 자산경영 최고위과정 4기 원우회(회장 김용덕)는 

7월 1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저소득층 환자 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4기 원우회 회원들의 최고위과정 

수료에 맞추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부하여 성금이 모아졌으며, 후원금을 

대표로 전달한 김용덕 회장은 “기부에 동참한 원우회 

회원들의 마음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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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2013년 상반기 직원 인사역량평가 안내

평가기간 : 2013년 7월 8일(월) 15:00 ~ 2013년 7월 12일(금) 15:00

대상자 : 2013. 04. 01 이전 입사자 ㅣ 대상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6개월)
   

호흡기계환자간호 보수교육  일시 : 7월 10일(수) 16시 ㅣ 장소 : 중강당
   

창원 더큰병원 CS프로그램 견학  일시 : 7월 12일(금) 13시 ~ 17시 ㅣ 방문인원 : 5명

짧은 인터뷰톡톡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이 사람만 지나가면 주변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교직원 식당에서도 식판이 남다릅니다. 산처럼 쌓인 밥을 먹음직스럽게 먹습니다.

일명 네네 기사로 통하는 특수간호팀 소속 김현우 기사를 톡톡 인터뷰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특수간호팀

김 현 우 기사

본인소개? 73년생, 소띠, 고향은 서울, 원당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솔로입니다.

병원과 인연은 어떻게? 대학에서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했고 

관련 계통에 근무하다가 2001년경 우연한 기회에 환자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변에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라도 활기 있고 긍정적으로 

대하면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하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살살, 조심히, 천천히” 

주변 분들께 환자분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주로 사용합니다.

퇴근 후에는? 고전 영화감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플리케이션쪽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맺은말? 언제까지 병원에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께 성심과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완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외과 

박 재 효 교수

신경외과 

김 병 철 교수


